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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oA “금값, 트로이온스당 3,000달러까지 오를 것”

월마트,  아마존 방식 가입자 서비스 도입

금값이 8년8개월 만에 최고치로 오르고 있다. 투자자들

이 코로나19 재확산에 직면해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를 우

려,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다.

8일‘뉴스핌’에 따르면 전날 현물시세는 직전일보다 

0.56% 오른 온스당 1,796.09달러를 기록했다. 2011년 11월 

이후 최고치다. 이날 뉴욕상업거래소(NYMEX)에서 거래

된 8월물 금선물도 전날보다 0.72% 오른 온스당 1,806.50

달러를 기록했다. 역시 2011년 9월 이후 최고치다.

최근 금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. 특히, 

골드만삭스는 1년 안에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찍을 것으

로 예측했다. 이달 들어선 상승 피로감에 소폭 하락하는 

추세지만 장기적으론 오름세로 점쳐지고 있다. 

월마트가 이달 중‘아마존 프라

임’에 대항할 멤버십 서비스를 내

놓을 예정이다.

7일 인터넷 매체 리코드에 따르면 

월마트의 멤버십 서비스인‘월마트 

플러스(+)’는 연회비가 98달러로, 

식료품 당일 배송, 주유 할인, 특정 

제품 우선 거래 등의 혜택을 제공

할 것으로 알려졌다. 월마트는 전자

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멤버십 서비

스인‘아마존 프라임’을 앞세워 유

통 시장을 잠식하면서 그동안 경쟁 

서비스를 고민해왔다.

아마존이 2005년 출시한 아마존 프라임은 현재 전 세

계 가입자가 1억5천만 명에 달하며 연회비 119달러를 내

는 프라임 회원들의 구매액은 비(非)회원보다 훨씬 많다. 

현재 월마트의 온라인 매출 규모는 아마존의 8분의 1 수

준이다.

HSBC의 선임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스틸은“경기 부양

책으로 풀린 돈이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리고 있다.”며 상

승세를 전망했다. 

뱅크오브아메리카(BoA)가 지난 4월 낸“연방준비제도

(Fed)는 달러는 찍어내도, 금은 찍어내지 못한다”라는 제

목의 보고서에서 금값이 트로이온스 당 3,000달러까지 

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. Fed가 달러는 통제할 수 있지만 금

값은 통제하지 못할 것이며, 따라서 금값은 천정부지로 치

솟을 수 있다는 의미다. 

코로나19 팬데믹부터 전례가 없는 각국의 양적완화(QE) 

돈풀기 정책에 11월3일 미국 대선과 미ㆍ중 신냉전까지, 모

든 불안정성이 금값 상승의 동력을 작용할 거라는 게 BoA

의 전망이다.

월마트는 전자상거래 사업 분

야를 성장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

투자를 해 왔다. 핵심은 식료품

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에서도 

아마존을 뛰어넘을, 혹은 비견

될만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.

실제로 월마트는 적어도 온라

인 식품 분야에서만큼은 아마

존을 뛰어넘는 입지를 구축했다. 

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월마

트에 들려서 이를 픽업하는 클

릭앤컬랙트(Click&Collect) 서비

스는 아마존이 따라할 수 있는 

모델이 아니다.

월마트는 현재 앱을 이용해 상품을 검색하고 물건을 

담아 매장을 빠져나가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스캔앤고

(Scan&Go) 서비스를 비롯해 주문금액이 35달러를 초과

할 경우 22만 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1일 무료배송 서비스

도 제공하고 있다.

미국 집값, 내년
본격 하락 전환 전망
내년 미국 집값이 9년 만에 본격 하락 전환할 것

이라는 전망이 나왔다.

7일‘연합뉴스’가 미국의 부동산 전문 온라인 매

체인‘모기지 뉴스 데일리’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

르면 미국의 금융·부동산 정보제공 업체인‘코어

로직’은 최근 낸 보고서에서 내년에 미 전국 주택 

가격이 본격적인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측

했다. 특히 내년 5월 하락률은 1년 전 대비 6.6%에 

달할 것으로 내다봤다.

다만 코로나19 여파에도 올해 5월까지는 집값이 

전월 대비로 상승세를 지속했으며 6월에는 0.1% 

정도만 내린 것으로 추정했다.

코어로직은 40여년간의 주택 거래 자료 등을 토

대로 집값 추세를 추적하는 코어로직 HPI지수를 

산출하고 있으며 매달 보고서를 통해 예측치도 공

개하고 있다.

한편 미국 전역에서 아파트 임대료가 떨어지고 있

다.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여파로 많은 사

람들이 직장을 잃거나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거

주하던 도시에서 떠난 것이 임대료 하락의 원인으

로 분석된다.

부동산 정보업체 야디 매트릭스의 제프 애들러 

부회장 겸 총괄 매니저는“선택해서 임대하는 사람

들이 아파트를 내놓으면서 임대료가 하락하고 있

다.”면서“도시에 잠깐 머물던 젊은 1인 가구 전문

직 종사자들이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집으로 돌아

가는 경향을 보였다.”고 말했다.

부동산 정보전문 사이트‘줌퍼(Zumper)’는 최근 

발표한 보고서에서“일반적으로 5월에 신규 임대

가 급증하지만 지난 5월에는 전년보다 62% 감소했

다.”며“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으로 임대업

자들이 매물을 보여주기 어려워지고, 임대자들 또

한 크게 줄었기 때문”이라고 분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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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월마트 매장. 월마트가 멤버십 서비스를 내놓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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